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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수급 긴급상황 해제, 공공기관 평시 수준의 절전 추진

▶ 공공기관은 전력피크시간대(2시-5시) 냉방기 순차운휴 시행

▶ 전력수급 단계별로 SMS 통보에 따른 절전 조치사항 이행 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8.14(수)일 18시부터 전력수급 비상 상황에 따른

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해제하고 8.16(금)부터

당초 절전 지침대로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(2시∼5시)에 30분 단위로

냉방기 순차 운휴 등을 추진한다고 밝힘

□ 앞서 공공기관은 8.12(월)~8.14(수)까지 3일간 최악의 전력위기를

대비하기 위해 냉방기 가동 중지, 실내조명 완전 소등, 사용하지

않는 사무기기 전원차단 등 강도 높은 절전 대책을 취하여 왔음

ㅇ 당초 12일부터 14일까지 전력수급 상황이 주의단계(예비력 300만kW

미만)나 경계단계(예비력 200만kW 미만)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

가정, 산업계 등 민간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공공기관의 신속한

절전 이행으로 예비력이 400만kW 이상의 안정세를 유지했음

□ 오늘 18시를 기해 전력수급 긴급 상황이 해제되면서 16일부터 공공

기관은 오후 전력피크 시간대(2시∼5시)에 30분 단위로 냉방기 순차

운휴를 시행하게 됨

□ 또 향후 전력 수급경보가 발령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SMS 절전

통보시스템*을 통해 전력수급 상황 및 단계별 조치 사항이 중앙

관리감독기관을 거쳐 2만여 개 공공기관에 전파되면 신속히 절전

매뉴얼대로 아래와 같은 단계별 조치 사항을 시행해야 함

  * 절전통보시스템 주소: http://xinform.kemco.or.kr/xinform/login/login.aspx

< 공공기관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절전 지침>

단계 조치사항

관심단계 진입시

(예비력 400만kW 미만)

․승강기, 조명(50% 소등), 냉방기 등 전기 사용 자제

․공공기관 보유 비상발전기(500kW 이상) 가동 실시

주의단계 진입시

(예비력 300만kW 미만)

․공공기관의 냉방기 및 공조기 가동 전면 중지

․공공기관 실내조명 완전 소등

․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, 냉온수기, 자판기 전원차단 등

자율단전

경계단계 진입시

(예비력 200만kW 미만)

․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및 승강기

사용 중지

□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“폭염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, 공공기관

모두가 헌신적으로 절전에 참여하여 올 여름 최대 전력수급 위기

상황을 무사히 극복했다”는 감사와 함께 “8월 남은 기간도 전력

사정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절전에 끝까지 동참해 줄 것”을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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